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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연안에 도래하는 겨울철새들의 현황과 보전방안1) 

백운기2)
 · 이한수3)

국립중앙과학관·한국환경생태연구소

서 론

한국은 전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

인 국가로서 우리의 생활이 바다와 밀접한

관계를 맺고 있다. 바다에서는 물고기와 조

개류를 포함한 다양한 해산물을 비교적 쉽

게 채집할 수 있어서 과거의 수렵채집시대

부터 인류의 중요한 생활터전이 되어 왔다.

현재에도 한국 인구의 절대 다수가 해안선

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으며, 중

요한 공업단지는 모두 해안가에 만들어졌다.

이와 같이 한국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하

게 됨으로서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한 개발압

력이 높아지고, 현재에는 인간의 영향이 없

는 원시 자연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 볼 수

없게 되었다. 특히 가장 높은 개발 압력을

받고 있는 연안습지는 개발의 편이성 때문

에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. 따라서 한국의

해안선에서는 개발이 불가능한 해안절벽지

대를 제외하고는 자연해안의 모습을 간직하

고 있는 지역을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. 

자연해안은 인간의 간섭이 전혀 없는 자

연상태의 해안선을 말한다. 하지만 엄밀한

의미에서 한국에서 해안절벽지대와 벽지 도

서를 제외하고는 자연해안을 찾아보기는 어

렵다. 자연해안을 구성하는 환경요소에는 기

후, 지질, 지형, 식생, 저서동물, 육상동물 등

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. 자연해안의

보존을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요소들의 정확

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. 그러나 이러한 조

사 자체를 모두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

로 어려움이 따른다. 따라서 한국의 연안을

대표 할 수 있는 환경지표를 선택적으로 선

정하여 조사함으로서 지역별 연안의 중요도

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. 

한국의 연안 습지 

위와 같은 환경지표 선정 요소들을 고려

하면,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지표

는 연안습지에 도래하는 물새류이다. 한국의

연안 습지에는 300만 마리 이상의 철새가

도래하는 지역으로서, 철새들은 갯벌이나 연

안 습지에 도래하여 서식하고 있다(표 1). 특

히, 저어새, 두루미, 재두루미, 흑두루미, 노

랑부리백로, 넓적부리도요, 가창오리 등은 국

제조류보호협회 국제보호종 목록에 등록되

어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종들이다. 한

국의 해안지역 중에서 물새류의 도래지로서

가장 중요한 지역은 서해안의 갯벌과 연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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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: 전세계 개체수, **: 아종의 최대 개체수, ***: 철새이동경로상 개체수

자료 : 환경부, 99-04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와 서해안 주요습지에 도래하는 수조류의 봄, 가을 조사(1998).

Table 1. The significant waterbirds at coastal wetlands of Korea

표 1. 한국 연안 습지에 도래하는 중요 물새류

지역 도요·물떼새 및 희귀조류
최대 

개체수

전체 

개체수

람사습지 해당 

1% 개체수
비고

한강

하구
재두루미(천연203호) 385 *3,000 30

· 96년 12월-97년 3월에 2만 

마리 이상 도래함

강화도

왕눈물떼새

개꿩

민물도요

알락꼬리마도요

저어새(천연205호)

900

580

1,830

445

317

**27,000

***25,000

**130,000

*21,000

*650

270

250

1,300

210

7

영종도

왕눈물떼새

흰물떼새

민물도요

870

1,201

6,707

**27,000

**25,000

**130,000

270

250

1,300

시화호 쇠오리 15,000 **1,500,000 15,000
· 99년 2월에 2만 마리 이상 

도래함

아산만

민물도요

알락꼬리마도요

청다리도요

뒷부리도요

2,821

1,540

488

944

**130,000

*21,000

***40,000

***36,000

1,300

210

400

360

· 96년 11-12월, 97년 1-4월에 

2만 마리 이상 도래함

남양만

민물도요

붉은어깨도요

노랑부리백로(천연361호)

8,000

5,100

47

**130,000

*330,000

*2,500

1,300

3,300

25

대호 가창오리(보호조류) 25,000 *400,0000 4,000

천수만

민물도요

흑꼬리도요

가창오리(보호조류)

2,097

3,935

110,003

**130,000

**162,000

*400,000

1,300

1,620

4,000

· 96년 10월-97년 3월에 개체수 

2만 이상 도래함

금강

하구

민물도요

검은머리물떼새(천연326호)

왕눈물떼새

7,128

1,169

450

**130,000

*3,000

**27,000

1,300

30

270

· 96년 11월-97년 3월에 2만 

마리 이상 도래함

만경강

검은머리갈매기

붉은어깨도요

재두루미(천연203호)

410

17,767

130

*10,000

*330,000

*3,000

100

3,300

30

· 96년 10-11월, 97년 1-4월에 

2만 마리 이상 도래함

동진강

민물도요

알락꼬리마도요

흰물떼새

8,784

726

586

**130,000

*21,000

**25,000

1,300

210

250

· 96년 10-11월, 97년 1-2월에 

개체수 2만 이상 도래함

낙동강

하구

검은머리갈매기

민물도요

176

6,717

*10,000

**130,000

100

1,300
· 96년 11- 97년 2월에 개체수 

2만 마리 이상 도래함

영산강

하구
홍머리오리 11,283 **1,000,000 10,000

· 99년 2월에 2만 마리 이상 

도래함

해남군

고천암
가창오리(보호조류) 200,000 *400,000 4,000

· 99년 2월에 2만 마리 이상 

도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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습지 지역일 것이다. 

서해안에 면한 황해는 한반도와 중국에 둘

러싸여 있고, 남쪽으로만 동지나해와 연결되

어 있는 내해의 형태이며 평균수심이 44 m

로 매우 얕은 지형적인 관계로 조수간만의

차가 큰 특징을 갖고 있다. 특히 수도권에

인접한 경기만은 최대조차가 9 m에 달하고,

따라서 해안에 광대한 면적의 갯벌이 형성

되어 있다(홍재상, 1998). 이렇게 넓은 서해

안의 갯벌은 동아시아-호주 이동경로상에 서

식하는 도요류가 번식지와 월동지 사이를 이

동하는 도중에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고 있

다. 특히 중국 동북지방과 시베리아 동부에

서 번식하는 도요류가 먼 거리를 이동하기

위해서는 서해안의 갯벌에서 이동 중에 휴

식을 취하고 풍부한 저서무척추동물을 채식

하여 에너지를 보충하여야 한다. 한국 서해

안의 갯벌은 100만 마리 이상의 도요새가

도래 기착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도요류 서

식지로 알려져 있다(김진한 등, 2000; 이한

수, 2000; 이기섭 등, 1999; 원병오, 1988;

Long et al., 1988). 겨울이 되면 북쪽의 한

파를 피해 남쪽으로 내려오는 오리·기러기

류의 대집단도 한반도의 습지에서 월동하는

데, 그중 많은 수의 오리류, 기러기류 및 갈

매기류가 갯벌을 휴식지 및 채식지로 이용

하고 있다(백운기, 2000). 여름의 번식기에

도 서해안의 갯벌은 물새류의 중요한 서식

지로 이용되고 있다. 특히 국제적인 멸종위

기종인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는 전세계 생

존집단의 50% 이상이 한강하구를 비롯한 서

해안의 갯벌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(김진

한 등, 2000). 따라서 서해안 지역을 포함한

한국의 전역에 도래하는 물새류의 수는 도

요·물떼새류가 100만마리에 달하고, 이외에

도 오리·기러기류를 주로하는 다른 종류의

물새류가 200만마리가 도래하여 모두 300만

마리 이상이 도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. 

이렇게 국제적인 물새류 이동경로상에서

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서해안 갯벌

의 많은 부분이 국가적인 대규모 간척사업

으로 상당량이 상실되어 버렸다. 현재도 새

만금지역, 남양만 화옹지구와 군장국가산업

단지에서는 갯벌 매립공사가 진행되고 있어

도요류의 생존에 중요한 갯벌이 점차 매립

되어 사라질 운명에 있다. 하지만 많은 생태

학자들이 갯벌이 자연생태계에 차지하는 중

요성을 인식하여 그에 대한 가치를 연구하

고 있으며, 민간단체에서도 현재 진행되고

있는 갯벌매립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

이 극심하므로 정부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

고 있는 실정이다. 하지만 이미 물막이 사업

이 완료되어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되고

있는 영종도 신공항 건설사업, 김포만 매립

지, 천수만지역, 해남간척지구, 시화호에 대

해서는 도요류의 도래지로서의 가치를 상실

되었고, 대신 일부 간척호는 오리류의 집단

도래지로 전환이 되었다(백운기, 2000).

한국에 도래하는 도요·물떼새류 현황

한국에 도래하는 물새류 중에서 서해안의

갯벌에 봄·가을의 이동시기에 도래하는 도

요·물떼새류는 동아시아-호주의 이동경로

(East Asian~Australasian Flyway)를 갖고 있

어 국제적인 보호가 필수적이다. 이들 도

요·물떼새류는 여름철에 시베리아와 중국 북

부에서 번식을 한 후, 가을철에 서해안 갯벌

에 기착한 후 월동지인 동남아시아, 호주 및

뉴질랜드로 이동한다. 봄이 되면 가을의 이

동경로를 역으로 하여 우리나라를 거쳐 번

식지로 돌아가게 된다. 한국에 기록된 대부

분의 도요·물떼새류가 한국을 중간 기착지

로 이용하지만 그중 검은머리물떼새, 흰물떼

새, 흰목물떼새, 꼬마물떼새, 깝작도요 등은

전국의 하천과 연안습지에서 비교적 흔하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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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식하며, 최근 시화호와 천수만에서는 장다

리물떼새 호사도요, 붉은발도요, 청다리도요

와 알락꼬리마도요가 번식하는 것이 확인되

었다. 또한 마도요, 민물도요, 흰물떼새, 세

가락도요 및 깝작도요가 겨울에도 일부 개

체가 한국에서 남아 있으며, 남부지방에는

알락꼬리마도요가 월동하기도 한다. 그리고,

검은머리물떼새는 금강 하구에 위치한 유부

도에서 최대 3200마리에 달하는 대집단이

계속 월동하는 것이 확인되어 이 지역이 검

은머리물떼새 동아시아 아종의 최대 월동지

임이 밝혀졌다(이한수 등, 2000). 

대부분의 섭금류는 한국의 연안을 중간기

착지로 이용하며 남북으로 장거리를 이동한

다. 이들의 이런 행동은 각 종의 생존과 직

결된 문제로서 적합한 먹이원, 번식을 위한

에너지원 축적 및 동료와 배우자를 얻기 위

한 것이다(이시완, 2000). 특히, 붉은어깨도

요, 붉은가슴도요 및 큰뒷부리도요 등의 도

요류는 시베리아의 번식지까지 도달하기 전

의 마지막 중간기착지로서 우리나라 서해안

갯벌을 이용하고 있다(Wilson and Barter,

1998).

섭금류를 포함한 이동성이 강한 철새들은

환경 지표 생물로 멀리 활용되고 있으며, 갯

벌 생태계 내의 먹이사슬에서 최상부에 위

치하고 있다. 또한 비교적 수명이 길어 환경

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평가하고, 장기간에

걸친 오염물질 축적 등을 분석하기에 유리

하다. 그래서 어느 지역에 다양한 조류가 서

식하고 많은 철새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온다

는 것은 그곳의 생태계가 안정되어 있음을

대변할 수 있다. 또한 물새류들은 지역별로

갯벌에 분포하는 것에 차이를 보이는데, 그

원인으로는 1) 잠재적 식이물의 분포, 2) 선

호하는 먹이의 분포, 3) 먹이 이외에 휴식공

간 및 잠자리공간의 확보, 4) 인위적인 간섭,

5) 일일취식량이 충족되는 장소 및 지역에

장기적으로 도래하거나 장시간 분포한다(이

시완, 2000). 

연안습지에 도래하는 철새의 

보전방안

한국 연안습지에는 도요·물떼새류만 100만

마리 이상의 철새가 통과하는 지역이며 오

리·기러기류 등의 다른 물새류는 200만마리

이상이 겨울철에 도래하여 월동하고 있다.

특히, 노랑부리백로, 저어새 및 두루미, 가창

오리, 넓적부리도요 등은 국제조류보호협회

국제보호종 목록에 등록되어 국제적으로 보

호하고 있는 종들이다. 그러나 서해안 갯벌

은 농경지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매립과 간

척이 진행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우리 나라

서해안에는 인위적인 간섭이 없는 곳이 거

의 없다. 해방 후 1960년대까지는 농지 조

성이 주된 목적인 소형 간척사업 주류를 이

루었으나, 1970년대 이후부터는 산업용지 조

성 및 용수확보 등 다목적형의 대규모 간척

사업이 추진되었다. 1980년대 이후의 간척

과 매립의 용도는 농업용지 외에도 도시용

지, 공업용지, 쓰레기 매립용지, 발전용지 등

이 있었고,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간

척사업의 준공건수는 현저히 줄었지만 면적

이 크게 늘어난 대규모 간척사업이 진행되

었다. 이로 인해 서해안의 해안 서식지는 파

괴되었거나, 해안의 환경이 변형되어 서해안

갯벌에서 먹이원을 얻어야 하는 철새들에게

불안정한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. 철새들을

보전하기 위해서는 일일에너지를 충족시켜

줄 수 있는 생물다양성이 높은 서식환경의

갯벌이 절실히 요구된다. 물새류의 잠재적

식이물(저서무척추동물)과 물새류가 선호하

는 먹이들은 서식하고 있는 퇴적환경에 민

감하게 반응하고 있다. 갯벌 퇴적환경에 커

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무분별한 서해안 갯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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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의 간척과 매립은 철새들의 먹이원인 저

서무척추동물의 서식지 파괴를 가져오고 결

국은 철새들도 선호하는 서식지를 상실하게

된다. 

최근에 휴식을 위한 여가 선용 장소나 관

광지로 갯벌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급증하였

다. 이들에 의하여 갯벌의 생물서식지가 파

괴되거나, 이용하지도 못할 생물들을 마구

잡는 경우도 증가하였다. 또한 잘못 인식된

생태관광이나 환경교육으로 갯벌을 단지 놀

이공간으로 인식하여 갯벌 생물의 서식지가

훼손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. 더불어 갯

벌 방문객 및 여가선용으로 낚시를 즐기는

방문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도 갯벌의 경

관과 생태계 기능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,

낚싯줄에 의해 상처받으면서 죽어 가는 철

새들과 쓰레기 더미에서 먹이를 찾는 철새

들도 자주 관찰되고 있다. 앞으로 이들 관광

객 및 방문객에 대한 갯벌교육프로그램이 개

발되어 방문객에 대한 관리와 교육 등을 통

하여 철새들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가 줄어

들고 철새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

되어야 한다.

연중 변화하는 전국의 주요 연안 습지의

환경에 따라 도래하는 철새의 보전·관리를

위해서 보다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조사가 요

구된다. 그러나 전국을 동시 조사하는데 있

어서 조류 전문가의 숫자적인 부족과 지속

적인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, 주요 습지 주변

에 거주하는 각 지역에서 철새에 흥미를 갖

고있는 지역전문가의 양성과 이들에 의한 철

새 모니터링과 철새들이 취식하는 먹이에 대

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. 이와

더불어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전국 네트워

크가 구축되어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다면,

국내의 철새 보전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연

계해서 남북한 공동으로 한반도에 도래하는

철새를 보전·관리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

다. 결국, 전국적인 철새의 모니터링 정보를

통하여 국내에서 이동하는 철새들의 정확한

이동시기와 이동해 가는 지역 및 각 지역에

서 취식하는 먹이에 대한 종류를 파악한다

면 철새를 장기적으로 보전·관리하여 나갈

수 있을 것이다.

철새가 도래하는 연안 습지에 대한 보호

구역 선정이 필요하다고 본다. 현재 해상 또

는 해안의 보호지역으로는 국립과 도립공원

등이 있어 상당한 해안습지를 포함하고 있

으나 이들 국립공원들은 실제로 해양생태계

보전보다는 경관 보전과 이용에 더 치중하

고 있다. 그래서 자연보전의 근간이라고 할

수 있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에는 그

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. 국제적으로 저명한

단체인 세계자연기금(WWF)과 아시아 습지

보호 협약(Asian Wetlands Bureau; AWB)이

주요 습지로 목록화한 한국의 습지는 모두

21곳이나 되고, 이 가운데 해안습지(하구, 기

수호 포함)는 13곳에 달한다. 특히, 철새도

래지로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우

리 나라 연안습지는 적어도 14곳 이상이 람

사협약에 따른 보호습지로 등록이 가능하다.

결론적으로, 서해안 갯벌에 도래하는 철새들

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째 철새의 현황조

사와 도래하는 원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

속적으로 수행하고, 둘째로는 주요 철새도래

지에 대해서는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며, 셋째

로는 보호지역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

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연구가 필요하다.

이와 더불어 보호지역과 철새들의 보전을 위

하여 계층별 또는 목적별 철새교육프로그램

을 개발하여, 철새와 관련된 자연환경에 대

한 흥미와 자연보전 활동에 동참하게 된다

면 철새도래지 보호는 배가될 것이다. 

결국, 철새의 보전을 위하여 1) 철새도래

지의 철새와 먹이원 조사 및 생태지도 작성,

2) 철새 보전을 위한 지역별 전략 수립, 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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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한 공동 조사 및 정보 교환, 4) 철새와

관련된 연안습지(갯벌) 환경교육 실시, 5) 람

사 등록습지 신청 등 철새 보전을 위한 국

제협력 강화, 6) 전국 민간단체 연계에 따른

철새 보전 관리 등에 의한 종합적인 철새 보

전 장기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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